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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브리웨어의�<메모리얼�드라이브>는�자동차�운전대�앞에�사람이�앉아서�앞을�바라볼�때,

전방에서�입체�사진들이�순차적으로�밀려�나오도록�설계된�키네틱�작품입니다.�보는�이의

눈앞으로�밀려오는�사진들은�사연을�전한�고객�부부의�과거사를�기록한�여러�종류의�사진

들로�구성되어�있습니다.�그리고�작품�<메모리얼�드라이브>의�포인트는�단지�역동성을�지

닌�키네틱�조형물이라는�데에�있지�않습니다.�그보다�작품의�포인트는�사연을�전한�고객이

작품에�직접�참여하도록�유도한�데에�있습니다.�조형물에�있기보다,�고객을�작품에�참여하

게�만든�구성에�있습니다.�

미디어�아티스트�에브리웨어는�그동안�특히�인터렉티브�미디어�작업,�즉�관객의�참여로�인

해�작품의�의미가�발생하는�작업에서�발군의�실력을�발휘했습니다.

이처럼�작품과�관객�사이의�상호�교류를�창작의�주요�동기로�삼은�만큼,�에브리웨어의�이번

작품도�관객이�참여합니다.�이전보다�적극적으로�참여하도록�유도했습니다.�사연을�전한

고객�부부가�공연장에�초대되고,�함께�객석에�앉았던�남편이�아내�몰래�무대�뒤로�사라집니

다.�그리고�무대에�조명이�들어올�때�남편이�무대�위에서�아내를�바라보며�지난�사연을�고백

하는�공연�형식의�작품입니다.�남편은�관객이�아니라�무대�위에서�연기자로�변신한다.�무대

위에�나란히�선�부부는�<메모리얼�드라이브>의�운전석에�앉아�지난�과거,�그들이�차와�함

께�했던�추억을�스크린을�통해�순차적으로�관람하게�됩니다.�관객참여�작품의�특성상,�자신

들의�지난�추억을�작품을�통해�재회한�고객은�그들만이�아는�고유한�감동을�받았을�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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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의�도움을�받아�구매했던�자동차는�대학교�선후배�인연으로�지금의�아내를�만나면서

더욱�특별해졌습니다.�삶을�꾸리기�위해,�꿈을�이루기�위해,�젊은�시절�수없이�서울과�지방

을�오가며�전국을�누볐습니다.�7년이라는�세월을�함께한�부부에게�‘싼쵸’는�각별한�존재입

니다.�‘싼쵸’는�먹고�자고,�그리고�아내에게�프러포즈를�했던�차의�애칭입니다.�프러포즈�당

시,�차�안에�풍선을�가득�넣고�영화�‘러브액츄얼리’의�스케치북�이벤트를�선물했던�그는�아

내�몰래�두�번째�프러포즈를�준비합니다.

작가�인터뷰

저희도�부부�작가로�함께�오랜�시간�활동해�왔기�때문에,�이도엽씨�부부�사연에�특별한�애정

을�가지고�작업했습니다.�저희에게도�연애�시절�낭만과�부부로�새로운�삶을�시작하는�매�순

간을�함께했던�자동차를�떠나�보냈던�아쉬운�순간이�있었으니까요.�두�분께�좋은�선물이�되

기를�바라는�마음으로�정성�들여�만든�작품입니다.�앞으로도�많은�추억�만들며�행복하시길

바래요!

프로필

미디어�아티스트�그룹�에브리웨어(Everyware)는�뉴미디어�테크놀로지와�예술의�접점에

서�현실과�가상,�인간과�기계의�공존을�탐구합니다.�방현우는�서울대학교�기계항공공학부

학부,�박사를�졸업하고,�허윤실은�UCLA�디자인�미디어아트에서�석사를,�서울대학교�디자

인학부에서�학사와�박사를�취득했습니다.�일본�동경국립미술관,�오스트리아�아르스�일렉트

로니카센터,�영국�빅토리아�앤�알버트미술관�전시회에�초대되었습니다.

작가�에브리웨어




